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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전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의 존
재감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동아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진행한 스포츠 전문가 100인 설문에서 김연아는 한국 체육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선정됐다.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스포츠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국 스포츠에서 가장 큰 영향력
을 발휘하는 인물’, ‘한국 스포츠 최고 스타’, ‘한국

스포츠 역대 최고 레전드’를 꼽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전화로 진행된
설문 결과를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한국 스포츠는 누가 움직이는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홍보대사를 맡아 대회 성공

개최를 이끌었던 전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30)가 현
재 한국 스포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선
정됐다. 설문결과 100표 중 23표를 받았다. 2위는 잉글리
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28·토트넘)으로
21표를 획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65·15표), 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대한
탁구협회 회장(38·13표)이 뒤를 이었다.

김연아는 2년 전인 2018년, 스포츠동아가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같은 방식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큰 영
향력이 있는 인물로 꼽힌 바 있다. 당시 100명 응답자 중
44명이 그를 뽑았다. 표 수(44표→23표)는 줄었지만, 여전
히 한국 스포츠 최고 파워피플은 김연아였다.

그는 현역선수 시절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한국 피겨스
케이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각광을 받았다.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하나씩을 획득하는 등
세계를 제패하며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은퇴 후
에는 홍보대사를 맡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성

공적으로 대회 개최를
마치는데 큰 힘을 보
탰다. 2018년에는 국
가올림픽위원회(NO
C) 연합 시상식에서
스포츠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스포츠
인에게 주어지는 아웃

스탠딩 퍼포먼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공식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아이스쇼 등을 통해 팬들과 만
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
던 2월 말에는 1억여 원을 기부했다. 2007년부터 꾸준하
게 기부를 하면서 사회적인 사랑 나눔도 실천하며 스포츠
계 ‘선한 영향력’의 모범이 되고 있는 그는 최근 자신의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김연아의 선수시절뿐 아니라
은퇴 후 그의 행보가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
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스포츠인은 “한국 스포츠
인으로는 최초로 UN에서 연설한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김연아는 “스포츠동아 창간 12주년을 맞아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인물에 선정돼 기쁘고 감사하다. 현역에서 은퇴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다함께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길 희망한
다”고감사의마음을담은소감을밝혔다. ▶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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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문조사 이어 또 1위
평창 홍보·꾸준한 사회적 나눔
은퇴해도 사회 전반에 큰 영향
손흥민-이기흥-유승민뒤이어

손흥민 이기흥

한국스포츠파워피플1위
2회 연속 꺋피겨퀸 김연아꺍

창간12주년특집｜스포츠전문가100인리서치


